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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이후 경제력 집중도 급격히 상승

□ 2008년 이후 4대 대기업집단 매출액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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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로 우리사회에서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일반

집중도의 변화와 함께 주요 대기업의 성장 정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1.

□ 2000년 이후 경제력 집중도 급격히 상승

- 그림1에서 보듯이 2008년도 상위 50대 기업의 일반집중도1)는 44.7%, 상위 100

대 기업의 일반집중도는 51.1%로 1980년 이후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상위 

100대 기업의 경우 최초로 50%를 상회하였다. 즉 우리 경제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 

절반 이상을 100대 기업에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이다.

- 시기별로는 1980년대 초반에는 집중도의 급격한 상승이 보이는데 이는 당시 전

두환 정권의 강제적인 재벌 구조조정의 결과로 보인다. 이후 1980년대 후반에는 

집중도의 완만한 상승이 나타나다가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재벌 구조조정을 거

치면서 일시적으로 상승한다. 이후 벤처기업이 대거 등장하면서 집중도는 다시 낮

아졌으나 2002년 이후 상승하여 2008년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급격하게 상승한다. 

1) 일반집중도는 상위 50대 혹은 100대 기업 등의 소수기업이 특정 산업이나 품목이 아닌 국민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광공업과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한 국민총생산(GDP)

에서 50대 기업의 출하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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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그림3.

□ 2008년 이후 4대 대기업집단 매출액 급증

- 경제력 집중 현상과 함께 대기업집단의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했다. 2011년 현재 

자산 규모 상위 4대 대기업집단인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의 매출액 변동 

추이를 살펴보았다. 

- 그림22)에서 보듯이 2010년 기준 4대 대기업집단의 총 매출액은 603조 원으로 

전체 명목 국내생산(GDP) 대비 비중이 51.4%를 차지하며 절반을 넘어섰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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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4대 그룹은 2008년 이후 연 평균 16.2%의 매출액 증가를 보였다. 

- 4대 대기업집단의 매출액 변동을 각각 살펴보면 2010년 삼성이 약 255조 원, 

현대자동차가 약 130조 원, 에스케이가 약 112조 원, 엘지가 약 107조 원의 실적

을 거두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0년간의 증가율을 따져보면 현대자동차가 261%

로 가장 높았고, 에스케이가 133%, 삼성이 96%, 엘지가 43%이다.3) 개별 기업의 

매출액 증가에서도 역시 2008년 이후 증가율이 커짐을 알 수 있다.

- 이처럼 2008년 이후 뚜렷이 나타나는 대기업집단의 매출액 증가에는 이명박 정

부가 추진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금산분리 완화, 상호출자제한 기준 상향 조정

(자산규모 2조원에서 5조원으로), 법인세 감세, 고환율 정책 등과 같은 정책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 2008년 이후 4대 대기업집단의 급격한 성장은 아래 첨부한 계열사 수, 자산, 당

기순이익의 증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4.

2) 그림2와 그림3에서 사용한 각 연도별 매출액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 시점으로 그 다음해 

자료를 사용하였다.  

3) 2000년 매출액은 삼성이 130조 원, 현대자동차가 36조 원, 에스케이가 48조 원, 엘지가 75조 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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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그림6.


